
박수국 선생은 왜정시대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나 독립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고 초지일관한 분이시다 등잔불 밑에서 아버지로부터 몰래 듣.
던 독립군 얘기는 선생의 어린 가슴에 뜨겁게 타오르는 애국심을 심어 주었다 독립군의 얘.
기를 들을 때마다 선생은 어서 독립군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일본헌병을 혼내
줘야겠다고 다짐하곤 하셨다 함흥사범학교를 졸업한 년에 우리고장인 오목국민학교에. 1941
부임하여 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다 역사시간이었다 학생들의 책상위에서 모두 일본어로6 . .
된 책들이 펴 있었다 여러분은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아이들은 뜻밖의 질문에 멍해하며. " ?"
이구동성으로 조선사람 입니다 그럼 안중근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말이" ." " "……
채 끝나기 전에 한 학생이 이또오를 죽인 의사입니다 순간 선생의 눈에는 불꽃이 일었다" ." .
아직 조선의 맥박이 뛰고 있구나 그렇다 조선인은 죽지 않았다 저 초롱초롱한 눈들이. .！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조선의 기둥들이다 저 아이들의 가슴속에 조국광복에의 굳은.
의지를 심어주자 여러분은 분명한 조선사람입니다 조선인은 조선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 " .
다 선생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 말로된 일본 역사책 입니다 어떻게 조선의." " , .
역사를 배웁니까 선생은 아이들한테 역사를 가르치기 전에 한글을 가르쳐야 겠다고 생각?"
했었다 칠판에 하얗게 새겨진 아이들과 선생의 눈동자는 빛났다 아이들이. .ㄱㄴㄷㄹㅁ…
하나하나 글을 깨우칠 때마다 선생의 눈시울이 더워지곤 하셨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글.
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여러 사람의 눈을 피해서 가르쳐야 했다 목숨을. .
걸고하는 일이었다 하늘의 도우심으로 아이들은 한글을 깨우칠 수 있게 되었다 선생이 밤. .
새워 써온 것으로 아이들은 조선의 역사를 배웠다 그날도 역시 몰래 역사수업을 하고 있었.
다 아이들과 선생님은 열심히 배우고 가르쳤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 . " ."
이 무색하게 마침 교실을 순찰하던 교장선생님이 광경을 보았다 수업을 당장 중지되었다. .
선생은 주재소로 끌려갔다 주재소 소장이 선생에게 너는 천황폐하를 모독했다 뭐 조선인. " .
한테 조상이 있다구 조선인한테 무슨 조상이고 무슨 역사란 말이냐 조선인은 황국의 신민！
이라는걸 모르나 조선인은 조선인이다 너희 일본놈들이 우리 조선인이 될 수 없듯이 조?" " .
선인이 황국의 신민이 될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 조선인들에게 황국의 신민이 되기를 강.
요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라 선생은 주재소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 한참 후에 선" .
생은 학교에 다시 나올수 있게 되었다.

계절이 번 바뀐 후에 한 학생이 찾아왔다 선생님 저의 형이 선생님께 이거 전해 드리  8 . " ,
래요 그리고 선생님 저요 한글로 제 이름 쓸줄 알아요 선생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가. . ."
슴은 더욱 뜨겁게 타 올랐다 둘 사이에는 말없이 굳은 결의가 이루어졌다 선생님이 가르. .
쳐 준 한글과 역사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고 편지 내용은 선생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 후에도 선생은 여러번 주재소에 끌려갔다 먼저 번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심한 고문을. .
받으셨지만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 또 감격의 년 월 일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의. 1945 8 15 ！
무조건 항복이라는 소리를 듣고 선생은 그 기쁨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태극기
를 그리기 시작했다 태극기를 그리던중 문이 드르륵 열리고 교장선생님과 일본 순사가 들.
어왔다 순사는 이런 놈들 때문에 우리 일본이 망했다 하며 칼을 뽑아 들었다 선생은 눈을. " " .
부릅뜨며 네놈들이 우리 나라를 년 동안 통째로 집어 삼켰으면 됐지 또 무엇이 남았다" 36
고 이러느냐 선생은 그리고 있던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높은뜻 굳은 신?" . ,
념 자랑스런 조국애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은 조국 광복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목,
숨을 잃으셨다 선생의 시신은 제자들의 손에 의해 화장되었고 지금은 기념비가 세워진 곳.
에 묻히셨다 동포들이요 이 터에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닦읍시다 라고 쓰. .「 ！ 」
여진 충혼탑의 마지막 귀절이 내 가슴속에 사라지지 않는 여운으로 남는다 충혼탑은 충남.
아산군 신창면 오목리 오목 국민학교 교정에 세워져 있다.


